
 

 

 

PRESS RELEASE                                                       배포일자: 21.01.04 

SG, 친환경 아스콘 설비 사업 순풍 

▶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아스콘 친환경 설비의 매출 증가 예상 

 

<2021-01-04> 최근 코로나19 위기와 더불어 제조업체의 대기오염 유해물질에 대한 이슈가 대두

되고 있는 만큼 에스지이(SG, 255220)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아스콘 친환경 설비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스콘∙레미콘 제조기업 SG(대표이사 박창호)는 코로나19 사태로 산업이 많이 위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스콘 공장 11곳에 아스콘 친환경 설비를 설치하여 매출액 약 43억 원의 성과를 냈다

고 4일 밝혔다. 

 

SG가 자체 개발한 아스콘 친환경 설비는 아스콘 공장이 내뿜는 1급 발암물질들과 악취를 완벽하

게 잡아 내고 있으며,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환경부 고시)' 테스트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통과한 설비로 작년 2월에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또한, 지난 6월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아스콘 친환경 설비 공동 사업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으며, 8월에는 아스콘 제품의 공인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과 ‘아스콘 유해성 및 악취저감분야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에스지이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사업’에 선정되어 

아스콘 친환경 설비 사업을 전국적으로 상용화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SG 관계자는 “아스콘 생산이 없는 추운 겨울, 아스콘 업체들이 유지·보수를 진행하는 시기로 아스

콘 친환경 설비 설치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고 있다”며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도 많아져 올

해 1분기를 기점으로 아스콘 친환경 설비의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